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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공동으로 보도자료 배포

한 중 IT자격 상호인정 협정(MOU) 체결

- ‘05년말 기준 29만4천명의 정보처리기사 등 한국 자격증으로 

중국의 해당분야에 취업 가능 -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의 위임을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용달)과 중국 정보산업부의 위임을 받은 전자교육센터(법인대표 

서옥빈)는 1월 19일 중국 북경의 전자교육센터에서 한․중 양국간 

IT자격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다.

  o 양국가가 상호 인정한 IT자격증은 한국의 ‘정보처리기사’와 중국의 

‘소프트웨어설계기사’, 한국의 ‘정보처리산업기사’와 중국의 ‘프로

그래머’이다.

□ ｢IT기술인력의 국가간 상호인정 제도｣는 직무분야, 자격요건, 시험절차 

등이 동등한 IT기술자격증을 국가간 상호 인정키로 협정(MOU) 체결

하고 상호인정 IT자격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학력이나 경력증명 없이 

협정 국가 내에서 한국의 자격증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아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 이번 협정서에는 ▲IT분야 자격종목의 상호 동등성 인정, ▲시험기준 

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상호인정의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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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및 교류촉진을 위한 정기적 협의 실시, ▲상호인정 종료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 한․일본의 사례와 같이 취업비자 신청시 학․경력 증명 면제 등 

일부 제도를 개선하면 한․중간의 IT기술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젊은 IT기술 인력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국내 IT인력을 중국현지에서 쉽게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o 이번에 상호 인정키로 한 IT자격 취득자의 2005년말 현황은 한국의 

정보처리기사 294,369명, 정보처리산업기사 195,700명이며 중국의 

자격취득자는 소프트웨어설계기사 64,502명, 프로그래머 89,224명

으로 파악되었다.

□ 정부는 2001년 12월 ｢한․일 IT자격 상호인정에 관한 각서｣를 체결

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나라 IT자격 소지자 약 300명이 일본에 

취업한 반면 일본 IT자격자가 우리나라에 취업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일본, 중국 외에 IT 강국인 인도 등 기타 

국가와 IT자격 상호인정 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우리

나라 국가기술자격의 국제적 통용성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끝.


